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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을 다니니 잠깐씩 여러 차례 기도를 하기로 정

하고 기도하던 중, 신약 예수님 때 사람들이 예수님

을 꼬투리 잡으려 이런저런 말을 했을 때, 예수님은 

그런 자들 앞에서도 의연하게 진리로 대처하시어, 그 

누구도 대꾸할 수 없게 만드셨던 것이 생각났습니다. 

‘이 시대도 모두가 그 정도로 진리 앞에 서야 되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될까?’ 생각했을 때 주님께서

“맞다, 정답이다.”하시며, 말씀해 주셨습니다.)

* 성자 주님의 말씀 *

세상은 점점 더 흑암으로 뒤덮일 것이고,

너희는 점점 더 빛으로 드러날 것이다.

그들의 눈에 너희가 어떻게 보일까.

그 주관권의 눈으로 너희를 볼 것이다.

색안경을 쓰고서 너희를 판단하며

함부로 말하겠지.

그 때 너희 어찌하겠느냐.

저들과 싸우기라도 할 것이냐.

그저 분 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눈물만 흘릴 것이냐.

세상은

영의 세계와 이 진리를

점점 더 우습게 여기고 있다.

이미 그들은 마음이 가리어져

아무것도 볼 수 없고 느낄 수 없는 자들이다.

그들 앞에 너희가 이 시대를 증거하려면

너희는 어떠해야 할까.

지금 이대로 너희는 나가서 외칠 수 있느냐.

기성인들에게 가서 

제대로 말해 볼 수 있겠느냐.

저들은 성경도 많이 읽고

그 나름 기도도 하여

지식적인 면으로는 많이 알고 있다.

너희는 얼마나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으냐.

가슴속 가득한 뜨거운 심정만으로 

이길 수 있을 것 같으냐.

이 시대는 진리의 싸움이다.

나 성자가 선생을 통해 선포하는 이 시대 진리는

그 누구도 꼬투리 잡을 수 없는 말씀이다.

그러하기에 저 기성도,

선생을 그리도 반대하였으나

이 말씀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말씀인 것 마냥 

전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인간은 모두가 진리를 지향함으로,

온전한 진리 앞에는 무릎 꿇을 수밖에 없다.

진리는 알아듣는다 함이다.

세상에 많은 진리들이 있지만...

그래, 그들이 외치는 그 진리도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로구나.

다만 그들은 그것이 

어디서부터 온 것인지 모를 뿐이다.

그러나 시대에 합당한 진리가 있는 법,

차원성에 맞는 진리가 있는 법,

그것은 그 누구도 깨달을 수 없고

함부로 외칠 수 없는 진리이지.

결국은 너희가

이 시대 위대한 진리로써

세상 앞에 맞서야 한다는 것이다.

진리에 도를 터야지.

나사렛 예수가 그를 꼬투리 잡으려 하는 자들로부터

진리로 대응하며 진리로 이겼지 않느냐.

그것은 나 성자와 일체 되어 있었기에

나 성자로부터 온 진리였다.

너희 그 정도 알아서 되겠느냐.

강의 공부한다고 하는 자들,

그 부분만 알아서는 모른다.

딱 그 부분만 알고서 외칠 수 있겠느냐?

아니다.

신입생이 다른 질문을 하면 막혀서

맞지도 않는 대답을 하게 된다.

전체를 알아야 부분을 외칠 수 있는 것이지.



또한 부분을 통해 전체를 알게 해야 하는 것이다.

이 시대 진리를 얼마나 연구하느냐.

얼마나 공부하고 있느냐.

선생은 영계와 혼계를 다니며 

아직도 공부하고 연구하며,

차원 높은 진리를 

속 시원히 전하고 있지 않느냐.

그를 보며 느끼는 것이 없느냐.

더 많이 공부하고 연구해야 한다.

누가 어떤 말을 해도

너희는 웃으며, 담담하게

진리로써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너희는 나 성자의 사람들이니까.

나의 육신들이니까.

나의 대변자가 되어야 한다.

세상에 많은 지식 학문들이 있지.

한 분야만 완벽하게 알아도 

석사, 박사가 된다.

근데 그 석사, 박사 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

그 하나만 깊이 아는 것도

온전히 그 한 분야에 매진하여

얻은 결과인 것이다.

선생은 석사, 박사라는 호칭도 부족하다.

육계 혼계 영계를 통달하였으니

정말 깨달은 자들은 신이라고들 하지.

석사, 박사는

너희가 되어야 한다.

섭리에 말씀의 석사, 박사들이 많이 생겨나야 한다.

누가 어떻게 말하고 우습게 여겨도

대응할 수 있는 진리가 있어야 한다.

그것이 먼저는 너를 지켜 주고,

그 다음은 상대를 지켜 준다.

선생에 관한 것도 마찬가지다.

선생에 대해 정말 확실히 알고

증거할 수 있는 자가 

섭리에 몇이나 되느냐?

선생에 대해 함부로 입을 여는 자들을 

네가 만난다면

너희는 무슨 증거를 대며

어떻게 그를 지켜 줄 것이냐.

생각해 본 적도 없지.

그를 복음으로 증거하는 것이

그를 지켜 주는 것이다.

선생을 정말 지켜 줄 수 있느냐?

세상의 변호사를 봤느냐.

한 명 변호하기 위해

먼저 그를 알아야 하고

그 주위 인물도 알아야 하고

생활과 환경, 그의 삶 모두 알아야 

그를 이해하며

완전히 변호해 줄 수가 있는 것이다.

세상은 하나님을, 나 성자를, 너희 선생을

그저 말도 안 되는 이야깃거리로

매도해 버렸다.

그런 그들 앞에 우리를 지켜 줄 수 있겠느냐.

성삼위와 선생이

너희를 지켰던 수없이 긴 세월들 앞에,

너희도 한번쯤

우리를 지켜 줄 수 있겠느냐.

보호해 줄 수 있겠느냐.

그런 마음이 있느냐.

그렇다면, 이 시대 완벽한 진리의 말씀

완전히 통달하여 네 것으로 만들어 버려라.

사탄이 너를 힐문하지 못하도록 해 버려라.

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너 하나 온전히 지키는 것이

바로 성삼위와 선생을 지키는 것임을 

먼저는 알기 바란다.

너를 온전히 지킬 수 있을 때,

우리도 네가 지켜 줄 수 있다.

이 사랑을, 이 진리를, 

기다려 온 이 수많은 시간들이

전혀 아까운 것이 아니었다고 

나는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사랑한다.



너희에게 이 시대 진리를 줌은

너희를 너무나도 사랑한 

성삼위의 증표이니라.

이 진리로써 너희를 

지키려고, 지키라고 준 것이니라.


